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7월 24일(일)
총 3매

담당
부서

사회재난과 담당자
∙시설물재난관리팀장 최한주 ☎440-1851
∙담 당 자 신훈호 ☎440-1853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화재 시 사망원인 1위, 연기흡입 …

인천시,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
- 사회복지회관,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11개소, 580개 방연마스크 비치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

식사·화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

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했다.

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(‘17년 ~ ’21년) 화재 발생 시 연

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74%에 달해, 사망

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노인·장애인‧영유아 등 재난에 취

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연기를 흡인해 대피 골든타임을 놓쳐 

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빈번하다.

이에 따라 시는 올해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

설 등 11개소에 방연마스크 580개를 지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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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, 노인종합문화회관, 아동보호전

문기관, 제1·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 총 11개소이며, 시설의 구조

와 1일 최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 방연마스크 580개와 방연마스크 

보관함 31개도 함께 지원했다.

윤재호 시 사회재난과장은 “화재 시 질식사·화상 등으로 인한 인명

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바란다”며 “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대

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”

고 말했다.

<사진>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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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사진


